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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큐멘터리사진작가

코끼리가있는풍경

남국의바닷가를산책하고있었다.

찰랑거리는물결소리를들으며

야자수어우러진백사장을걷노라니

내가먼곳에와있음이다.

그백사장산책길에서뜻하지않은만남이있었다.

거대한코끼리다.

나처럼산책중인지는모르겠으나

야생으로떠도는것은아닌듯.

수영하거나산책하는자들사이에끼어든

이거대한코끼리한마리로평범한풍경이달라졌다.

낯선풍경으로보이지만

낯익은풍경으로여겨진다면

세상이제자리를찾아가고있음에

당신의시간이다소지루해질지는모르지만

이푸른별을떠나고싶지는않을것이다.

코끼리에게물었다. 어디가냐고…….

결혼식에초대받아축하해주러간단다.

이취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


